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5.28일(목) 경상북도 포항 블루
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사용후
배터리 기술개발 및 실증화 현장을 시찰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정책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금일 현장방문은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99차 일정으로, 배터리 
순환경제와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환경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6.5.28(목), 10:20~15:30 /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에코프로씨엔지(경북 포항)

 ▪ 시설현황: 자원순환연구센터, 종합정보지원센터, 기업집적단지

 ▪ 참석자 :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기후부) 자원순환국장,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부단장

            (유관기관) 한국환경공단, 포항시 관계자 등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사용후배터리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은 두 가지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탄소중립 아젠다를 충실히 지원

기획예산처, 배터리 순환경제의 미래를 보다.
 -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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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과 함께 “둘째는 폐배터리에서 추출
되는 블랙매스(리튬, 코발트 등 함유)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광산'이자 국가 공급망 안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대표기업인 
에코프로씨엔지를 방문하여, 재활용 공정을 둘러보고, 배터리 재활용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배터리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27 예산안 편성시에도 관
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배터리 순환경제를 충실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필
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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